
21제21025호 2019년6월17일월요일스포츠

전남출신김장우한중일육상대회세단뛰기우승

전남 출신 김장우(20 한국체대)가

2019 한중일친선육상대회남자세단

뛰기에서우승했다.

김장우는지난 15일경북김천종합운

동장에서열린결선에서15ｍ94를뛰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2위는

15ｍ76을뛴유규민(19 전북체고)이차

지했고,이토리쿠(일본)는14ｍ86으로

3위에올랐다.

모일환, 임찬호, 서재영, 김의현이이

어달린남자 1,600ｍ계주에서도한국

은 3분07초14를 기록, 일본(3분07초

72)을제치고금메달을따냈다.

한국은 2019 한중일 친선육상대회

에서 12개(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

메달 5개)의메달을따내합계점수 157

점으로 종합 2위(1위 일본 180점, 3위

중국121점)를차지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U리그2경기연속콜드게임승

동강대학교가 대학

야구 U리그에서 홈런

두 방을 앞세워 2경기

연속콜드게임승을거

뒀다.

동강대는 최근 순천

팔마구장에서 끝난

2019 KUSF(한국대

학스포츠협의회) U리

그 후반기D조한려대

와 4차전에서 10-0, 6

회콜드게임으로2연승

을달렸다.

지난 7일세한대와 3

차전에서12-4, 7회콜

드게임승을거뒀던동강

대는한려대와의경기에

서도타선의집중력을발휘했다.

동강대는2-0으로앞선2회말볼넷과

상대수비실책, 몸에맞는볼등으로만

들어진2사만루에서서유신의내야안타

와최원영의만루포로대거 5점을추가

했다.

8-0으로 앞선 6회말 무사 1루에서는

정영웅<사진>이 콜드게임을 확정하는

투런포를쏘아올렸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황금사자기오늘개막…광주일고2연패도전
디펜딩챔피언…KIA1차지명후보정해영 박시원활약기대

주말리그12전전승동성고주목…진흥 화순 영산고도출전

주말리그왕중왕을가리는제73회황금사

자기전국고교야구대회가17일시작된다.

주말리그전후반기를12전전승으로내

달린광주동성고와1차지명후보를보유

한 디펜딩챔피언 광주일고등의행보에

눈길이쏠린다.

이번대회에는고교야구주말리그(전반

기) 권역별성적을바탕으로 46개교가참

가하며, 오전 9시 30분 목동 야구장에서

열리는경기상고와휘문고의개막전을시

작으로오는29일까지계속된다.

A B권역으로나눠대결을벌였던전라

권에서는광주일고, 화순고, 광주동성고,

광주진흥고, 정읍인상고, 나주영산고가

황금사자기정상도전에나선다.

전라권B권역에서전반기8경기를모두승

리로장식한동성고는공수에서탄탄한실력

을갖춘야수진을앞세워연승잇기에나선

다.동성고는마운드가좋은인천고를상대로

대회첫날오후12시그라운드에오른다.

광주일고와화순고는19일오후2시30

분대회첫상대로만나게됐다. 인상고는

18일오전9시30분구미도개고를상대로

다음라운드진출을노린다.

진흥고는21일오후12시부산공고와배

제고 경기의 승자를 상대한다. 영산고는

중앙고와22일오후12시경기를치른다.

광주일고는이번대회에서가장주목을

받는팀중하나다.

지난해황금사자기를제패한 디펜딩챔

피언인광주일고는2020KBO신인드래프

트1차지명후보를보유한팀이기도하다.

팀의에이스정해영과중견수박시원이

KIA의1차지명을놓고각축을벌이고있

다.

정해영은올시즌주말리그 8경기에나

와32.1이닝을소화하면서2.53의평균자

책점을기록했다. 사사구는 4개로묶으며

32개의탈삼진을뽑아내기도했다. 189㎝

의 좋은 체격 조건과 함께 안정된 제구와

노련한경기운영능력이정해영의장점으

로꼽힌다.

박시원은주말리그 12경기에서 47타수

18안타(1홈런)타율0.383, 8타점을기록

했다. 0.574의 장타율과 0.463의 출루율

을기록했고7차례도루도성공했다.전반

기전라권A최우수선수와도루상도수상

하는등공수주에서고루기량을갖춘선

수로평가받는다.

포지션으로는 투수에 무게가 실리지만

올시즌 기대만큼(140㎞중반대) 정해영

의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KIA의고민이길어지고있다. 젊은마운

드로 새 판을 짠 KIA에는 공수를 갖춘

외야 자원이 부족한 만큼 야수 선택 가능

성도대두되고있다.

김기훈이라는이견없던후보가있던지난

해와달리올시즌에는마지막까지1차지명

경쟁이벌어지고있다.결국오는7월1일1

차지명을앞두고이번대회는KIA의추를

기울일중요한시험무대가될전망이다.

광주일고성영재감독은 지난해우승팀

이라는부분이부담되는건사실이다면서

도 지난해보다타자들의파워와공격의짜

임새가좋아졌다. 투수력이버텨준다면좋

은경기할수있을것같다.좋은경기하고

오겠다고대회에임하는각오를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개인부문우승자김태영(뒷줄왼쪽에서두

번째)와동메달을딴김영하(〃세번째).

전남체육중고등학교근대5종선수단이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

5종경기대회에서금메달을포함해모두6

개메달을따냈다.

전남체중고(교장 염세철) 근대5종 선

수단은지난15일해남에서폐막한대회에

서 중학부에서 금은동메달 1개씩을, 고

등부에서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각각

획득했다.

남중부 2종경기(수영, 육상) 개인전에

출전한김태영(2년)과김영하(1년)는각

각금메달과동메달을획득했다.조민우와

최현규(이상1년)까지합류한2종단체전

에서도은메달을거머쥐었다.

남고부 4종(수영, 펜싱, 사격, 마라톤)

단체전에 출전한 채희강(3년), 최건호

(2년), 정경진김민식(이상 1년)은 동메

달을획득했다.

여고부4종단체전에서도남경란(3년),

박미정(2년),정유빈최유빈(이상1년)이

출전해은메달을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들이 오는 10월 전국

체전에서도선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전남체고이건창지도자는 선수들이저

학년인만큼기술적인측면에서잘가다듬

는다면,더좋은성적을올릴것이라고말

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중 고 근대5종경기금메달등6개메달


